
 

제1차 세계 전문 평신도 직무자 모임 

시노드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고, 신학 교육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도록 
불림을 받은 전문 평신도 직무자입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독일, 가나, 인도, 한국, 필리핀, 슬로베니아, 스위스, 미국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평신
도 교회 직무자, 사목 일꾼, 종교 교육자, 병원과 교도소 등에서 활동하는 직무자(chaplains)이고 기타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노달리타스 정신 안에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로마에 모여 전문 직무자로서의 기
쁨과 도전을 성찰하고 “온전히 직무적인” 선교하는 교회를 향한 여정에서 시노드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분명히 표
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이야기와 직무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침묵 속에서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의안집
(Instrumentum Laboris)의 안내에 따라 시노드 과정을 통해 식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노드의 정신 안
에서 우리의 기쁨과 도전,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이 시노드의 길에 이 내용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
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 백성을 섬기라는 부르심의 선물과 은총에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이 
길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 속 교회의 현실에서 신자들을 동반하며 그 현실이 가져오는 모든 새로움과 기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 교회의 이름으로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신학적 준비, 교육, 양성의 풍요로움. 

— 수품 직무자와 수품받지 않은 직무자, 동료들과의 공동 책임과 협력 관계, 그리고 우리 중 일부의 직무에 대
한 공식적인 승인. 

—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우리 대륙의 비옥한 토양에서 시노드적 사고와 방법론의 씨앗을 키워 시노드적인 교
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교회에서 전문 직무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부족합니다. 전문 직무자를 위한 적절한 구조
와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 성직주의는 시노드적인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를 손상시키고 평신도의 참여와 
직무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결합하여 여성과 



성소수자(LGBTQ+)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신학 교육을 받고 
교회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소외됨을 느낍니다.  

— 전문 직무자는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전례, 학술, 사회사업 및 기타 사목 분야에서 하느
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리와 신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 직무자를 통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노드적인 교회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친교(communion)가 엘리트의 분리가 아닌 형제자매애로 사람들과 함께 걷는 교회를 통해 
경험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청, 대화, 공동 식별을 통해 나타나는 진정한 성(gender) 정의와 
교회 내 포용을 추구합니다. 

— 우리는 공동체의 필요를 인식하고 시대의 징표에 응답하는 다양한 직무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mission)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직무를 통해 교회의 성사 생활 전체가 새롭
게 고려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양성이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반영되기를 바랍니
다. 

— 우리는 참여(parDcipaDon), 공동 책임, 공동 의사 결정과 상호 권한 부여의 교회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우
리는 분열과 성직주의를 조장하는 기존 구조와 제도를 재고하고 평신도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며, 교회 전체와 그 사명에 대한 희망을 실현하는 데 헌신할 것
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제1차 세계 전문 평신도 직무자 모임을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교회의 사명
에 참여하고 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전문 직무자들의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
이며, 우리 공동의 집(our Common Home)과 모두의 선익을 위한 시노드적인 교회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 2023년 10월 4일, 로마

제1차 세계 평신도 전문 직무자 모임 참가자


Pedro Alvarez (Bolivia), Patricia Bauer (Austria), Christian Bauer (Germany), Thomas Bergmeister 
(Germany), Fredy Bihler (Switzerland), Konstantin Bischoff (Germany), Cirilo Boloron (Austria), 
Jessica Joy Candelario (Philippines), Emmanuel Zumabakuro Dassah (Ghana), Grace David 
(India), Gabriele Eder-Cakl (Austria), Johannes Frenz (Germany), Esther Göbel (Germany), Edward 
Hahnenberg (USA), Isabelle Molz (Germany), Regina Nagel (Germany), Bibiana Joohyun Roh 
(South Korea), Hildegard Scherer (Germany), Danilo Siter (Slovenia), Karoline Wilkens (Germany), 
and others.


연락:

worldmeeting@bvpr-deutschland.de 

https://www.bvpr-deutschland.de/world-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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